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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듐촉매 합성법 노벨화학상 영광
미국 일본 과학자 3명 수상 … 유기화합물 합성 신약 신소재 개발 기대

2010년 노벨화학상은 금속 촉매를 이용해 복잡하고 정밀한 유기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신

약 개발 등에 기여한 미국과 일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미국 델라웨어대 리처드 F. 헤크 교수와 퍼듀대의 일본인 과학자 네기시

에이이치 교수, 홋카이도대 스즈키 아키라 교수가 유기합성 분야에서 팔라듐(Pd) 촉매를 이용한 새로운 유기

합성법을 개발한 업적으로 올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고 10월6일 발표했다.

팔라듐 촉매 교차짝지움(Cross Coupling) 반응은 탄소를 이용한 유기화합물 합성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부

산물 생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대 화학자들에게 가장 정교한 도구가 됐다고 평가됐다.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인 탄소는 꽃의 색깔이나 뱀의 독 같은 자연현상은 물론 페니실린 같은

의약품, 플래스틱 같은 산업소재 등에서도 중요하며 유기화학은 바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연구하고 만

드는 분야이다.

탄소는 근본적으로 원자의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화학자들이 탄소를 이용해 원하는 물질을 합성하는데는 큰

걸림돌이 된다. 탄소 원자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화학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화학자들은 고온, 고압 등 실험조건이나 촉매 등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때 원치 않는 부산물이 다량 생성되는 단점이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개발한 헤크반응과 네기시반응, 스즈키반응은 백금족 원소인 팔라듐을 촉매로 이용한 것

으로 팔라듐 표면에서 탄소 원자들이 만나 탄소-탄소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원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져 유기

합성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합성과학의 관행을 변화시켰고 자연물질과 생물학적 활성물질 등 복잡한 화합물 합성에 사용되고 있

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3명의 과학자에게는 1000만스웨덴크로네(약 16억7000만원)의 상금이 3분의 1씩 수여되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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